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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우거진 길을 걷는 것은 큰 행복이다. 누군가하고 함께 

걸어도 좋고, 혼자라도 그 즐거움이 반감되지는 않는다. 누

군가와 걸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고, 함께 걷는 이가 없다면 나 자신과 평소보다 더 진

실한 대화가 가능해서 좋다. 

오늘 항공사에서 볼일을 봤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전철역

을 향해 가는데 눈앞에 덕수궁이 나타났다. 무조건 들어갔다.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은 공사 중이라 가려져 있었고, 대

한문 옆에 조그만 길을 내어 관람객들을 출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광명문을 지나 중화문, 중화전을 거쳐 미술관으로 

가기 전에 벤치에 앉아 분수를 바라보며 석조전을 바라보았

다.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석조전과 미술관 사이의 길을 걸

어 후원(後苑)의 숲길로 들어섰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푸른 숲이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숲길을 따라 걸었다. 쌍쌍이 걷는 사람들, 아이들과 걷

는 엄마, 시원한 그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중년의 여인들 

모두들 평화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길을 잠시 걸었을 뿐인데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눈빛은 온유해지고, 살벌하게 번뜩이던 언어는 부드러

워지며, 불통의 관계도 쉽게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로 답

답했던 마음도 편안해졌다. 당장 죽어가는 생명도 내 품에 

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한국행 티켓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입했다. 그리고 한

국에 와서 돌아갈 항공권을 구입하려 하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편도 요금이 거의 백만 원에 육박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90여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출발

일자를 앞당겨 보니 60여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래서 날짜를 당기기로 하고 표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것이 나의 큰 실수였다. 항공권 가격이 60여만 원이 아니고 

날짜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이 60여만 원이었던 것이다. 그

래서 항공회사에 전화하니 인터넷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자사로 와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항공사에 가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편도로 가면서 

왕복요금에 해당하는 150여 만 원을 부담하고 갈 수는 없

는 노릇이었다.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답을 듣고 취소

했다. 그리고 편도가 아닌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겠다며 가

격이 얼마인가 물으니 내가 지정한 날짜의 항공권 가격이 

2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터넷으

로 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표는 환불을 받고 계약을 파기했는데 돌아갈 표를 구입하

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덕수궁의 잘 가꾸어 놓은 

숲길을 걸으며 근심걱정이 사라졌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

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숲길은 길지 않았다. 정광헌에 이르러 숲길이 끝났다. 덕

흥전, 함녕전, 석어당을 지나 죽조당, 준명당을 지나 다시 숲

길을 만났다. 한 바퀴 돈 셈이다. 바로 그때 어린 학생들 대

여섯 명 앞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분을 만

났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도 선생님의 얘기에 귀 기울

이고 있었고, 선생님은 큰 목소리로 설명하고 바로 질문하

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임진왜

란 때 피난 갔다가 덕수궁으로 들어온 임금이 누구죠? 아이

들이 크게 대답했다. 선조요. 그럼 왜 다른 궁궐로 가지 않

고 덕수궁으로 왔나요? 궁궐들이 다 불에 탔기 때문에요. 

덕수궁은 왜란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온 선조가 월

산대군의 후손들이 살던 저택을 빌려 임시 궁궐로 삼으면

서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다. 선조는 이 궁의 석어당에서 승

하했고, 광해군은 즉조당에서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

이라 칭했다

그 후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조선의 국

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여러 전각을 세우고 궁궐의 규모를 

확대, 정비하였다. 1907년 일제의 강압으로 황제의 자리에

서 물러나면서부터 경운궁은 지금의 이름인 덕수궁이 됐다. 

고종은 1919년 승하할 때까지 덕수궁에서 지냈다. 고종 승

하 이후 덕수궁은 일제에 의해 빠르게 해체되고 축소되었

으나 최근 역사적 고증을 거쳐 하나하나 복원하고 있는 중

이다. 또 새로운 단장을 거듭해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

로 다시 태어났다. 

아름다운 도심 숲과 비운의 역사.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

지 사실을 동시에 경험한 어린아이들은 훗날 오늘을 어떻

게 기억할까?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른이 된 그들에게도 이 

숲이 위로와 위안을 주는 속 깊은 친구가 되어 있기를 바라

며 뜨거운 볕을 피해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 바람이 지나는 

나무 그늘에 앉았다.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바

람 따라 날리고 있었다. 조국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6월이다.


